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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3. 28.(목) 15:00 배포 2024. 3. 28.(목) 

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
‘행동하는 정부’ 구현에 18개 외청도 적극 협업

-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외청장 회의 개최 -

□ 정부는 3.28(목)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

제2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.

 ㅇ 이번 회의에는 18개 외청장, 기재부, 교육부, 인사혁신처 등이 참석하였다.

< 제2차 외청장 회의 개요 >

▪ 일  시 : ‘24.3.28(목) 14:00~15:00
▪ 장  소 : 정부세종청사 1동 367호
▪ 참  석 : 18개 외청, 기재부, 교육부, 인사혁신처 등
▪ 안  건 : 「늘봄학교 운영 지원방안」, 「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」 등

□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, 정부가 민생

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정 주요과제에 대해 

全 외청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개최하였다.

 ㅇ 특히,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‘문제 해결을 

위해 행동하는 정부’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으며,

 ㅇ 정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‘늘봄학교 운영 지원방안’과 

부·처·청 간의 칸막이 해소를 위한 ‘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’ 등을 

중점적으로 논의하고, 외청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.

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“정책은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

완성된다”고 하며, “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

국민과의 접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외청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

하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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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이와 함께 “외청장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각자 맡고 계신 현장을 직접 

찾아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, 즉시 바로 잡아 줄 것”을 당부

하였다.

□ 또한,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“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국정 주요 과제에 

외청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공유하고 참여해야 한다”고 강조

하며,

 ㅇ “대통령과 국무총리, 국무위원들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참여하며 재능

기부를 펼치고 있는 만큼 외청들도 청장 개인 차원의 재능기부와 기관 

차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·동참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”고 당부

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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